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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맹꽁이(Kaloula borealis Barbour)는 생물환경 변화에 민감하여 환경 지표동물로 
청정지역에 서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『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』으로 지정된 
법정보호동물이다.  맹꽁이는 양서류 중 제일 약자에 속하는 동물로 천적에 대한 자
기보호를 위하여 낮 시간에는 땅속에 숨어 지내고 밤에 이동과 먹이 활동을 하는 습
성으로 관찰이 용이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. 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맹꽁이에 대
한 서식환경과 생태학적 연구 결과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생태에 대한 일부 내용이 
잘못 알려지기 도한 실정이다. 
  맹꽁이에 대한 생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서식지에 대한 국지기상을 측정
하고 산란지의 수문환경 등 생물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반응을 조사 분석하였다.
  산란지는 장마철 지하수위가 높아져 일시적으로 물이 고이는 수심은 20~30 ㎝ 전
후의 웅덩이에 주로 산란을 하였으며, 도시개발 등 산란지가 훼손되거나 없어진 곳에
서는 인근 지역 수심 10~20 ㎝ 흐르는 물에도 산란을 하였다.
  낮 시간 햇빛이 잘 드는 산란 웅덩이의 수온은 기온보다 1.5~2 ℃ 정도 낮은 경향
을 나타내었으며, 최고 수온은 30 ℃ 이상을 나타내었다.  밤의 수온은 최저기온보다  
1~2 ℃ 정도 높거나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.  또한, 지하수가 용출되어 물이 고인 
배수로 산란 웅덩이에 올챙이 서식 때의 수온은 기온보다 8~10 ℃ 낮았고, 밤 최저기
온은 18~20 ℃ 이하를 나타내기도 하였다.
  맹꽁이 동트기 시작과 동시에 울음을 그치고 일시에 산란을 하였으며, 산란 시 수
온은 20 ℃ 전후를 나타내었다.  산란은 수심이 깊은 웅덩이부터 산란을 시작하고, 
적정 수심에 미달되는 곳은 비가 더 내린 후 수위가 높아진 다음에 산란하였다.
또한, 산란 후 폭우에 웅덩이 물이 넘쳐흘러 산란한 알이 유실되거나, 웅덩이가 말라 
올챙이가 모두 죽었을 경우에도 산란을 하였다.
  맹꽁이 알의 부화시간은 산란 후 웅덩이 주변의 일조량과 생물환경 특성에 따라 커
다란 차이를 나타내어 산란 후 맑은 날 햇볕이 잘 드는 해안 사구지역의 경우 24시간 
이내에 부화되었고, 수온이 낮은 웅덩이는 부화에 100 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
도 하였다.
  산란 웅덩이의 수위는 강수현상과 지형과 토양 등에 생물환경 특성에 따라 변동이 
심하여 산란 후 10시간 이내에 물이 말라버리는 곳도 있었을 뿐 아니라, 웅덩이가 말
라 올챙이가 모두 죽고 난 후 웅덩이에 다시 물이 고여 다시 산란하여도 수위가 안정
되지 않아 올챙이가 성체로 변태 가능한 웅덩이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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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올챙이의 성장은 산란 웅덩이의 수온과 영양유가물질 상태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
나타내어 산란 후 성체로 변태까지 24~90일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.  새로 조성된 배
수로에 지하수가 용출되고 유기영양물질이 거의 없는 웅덩이에서는 산란 후 90일이 
지나도록 올챙이의 뒷다리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95일째 웅덩이의 물이 말라 올챙이가 
모두 죽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하였다. 
   맹꽁이는 양서류이지만 허파 호흡을 할 뿐 아니라 생태적 특성으로 다리가 짧고 
몸이 둔하여 개구리와 같이 신속하게 이동하지 못한다.  땅위를 기어만 다니고, 땅속
에서 은폐생활 시 물에 잠기면 생명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물을 가장 무서워하는 것으
로 사료된다.  물속에서는 10분 전후 밖에 견디지 못하고 더 시간이 경과되면 질식하
여 목숨을 잃는다.  따라서 강변이나 구릉지는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하절기에 물에 
잘 잠기는 지역으로 맹꽁이의 서식지로 제일 악지로 판단된다.
  올챙이가 성체로 변태 후 곧 바로 웅덩이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
것도 본능적인 행동으로 사료된다.  해안사구지역과 도심지역 웅덩이에서 서식지로 
어린 맹꽁이들의 이동해야할 길이 복잡하거나 위험한 경우 올챙이에서 성체로 변태 
후 처음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부모 맹꽁이들이 아침부터 울음소리를 내어 
어린맹꽁이들을 서식지로 이동을 준비시키고, 밤에 어린맹꽁이들에게 길 안내를 하여 
서식지로 이동한다.  산란지 웅덩이 주변지역의 제일 높은 언덕이나 산 중턱으로 이
동하여 배수가 잘되는 흙과 모래 및 자갈이 잘 섞인 경사지에 겨울이 오면 굴을 뚫고 
월동하고 봄이 오면 태어난 웅덩이로 와서 산란하고 어린 아기맹꽁이들과 같이 물에 
잠기지 않는 안전한 서식지로 매년 이동을 반복한다.  월동지역의 토양 수분함량이 
높으면 토양 및 맹꽁이 체조직에 결빙에 의한 빙정 형성은 체조직  파괴로 이어져 생
명유지에 치명적인 현상을 나타내므로, 토양수분 함량이 적고 배수가 잘 되는 언덕이
나 산중턱이 서식지인다.
  맹꽁이는 야행성으로 어두워진 이후에 활동을 시작하여 바람이 없고 습도가 85 % 
이상일 때 가장 활발한 이동과 먹이 활동을 하며, 활동시간 대는 0시에서 해뜨기 3시
간 전의 심야 시간이 제일 활동적이다.  먹이 활동은 최고기온이 20 ℃ 전후이고, 최
저기온이 10 ℃ 이상 이며, 습도가 70 % 이상 유지되는 봄부터 가을 까지 계속되었
다.  어린맹꽁이는 개미류와 작은 곤충을 먹었으며, 성숙한 맹꽁이는 딱지 날개가 달
린 딱정벌레 등 다양한 곤충들을  섭식하였다.
  맹꽁이 서식처의 국지기상과 행동양식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맹꽁이 생태에 
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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